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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과 리더십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20
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울산시 소재 C대학의 간호대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
석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은 공감과 리더십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429, 
p<.001, r=.635, p<.001)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향
(β=-0.284, p<.001), 본인의 건강상태(β=-0.375, p<.001, β=-0.178, p<.001), 공감(β=0.351, p<.001)과 리
더십(β=0.133, p=.039)이었고 설명력은 58.1%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해 
공감과 리더십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공감능력, 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공감능
력과 리더십을 높여주어야 한다.

■ 중심어 :∣간호대학생∣공감∣리더십∣행복감∣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find out the effect of empathy and leadership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happiness. For this study, from November to December 2020, 142 students were 
participated from C University in U City, using self reported questionnai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s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on empathy and leadership(r=.424, p<.001, r=.635, p<.001). 
Also, the factors affecting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were personality(β=-0.284, p<.001), health 
status(β=-0.375, p<.001, β=-0.178, p<.001), empathy(β=0.351, p<.001) and leadership(β=0.133, p=.039) 
with a total explanatory power of 58.1%.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ir empathy skills and leadership. The specific 
strategies are to develope and apply special programs to develop the empathy skills and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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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의 대학생들 역시 고등학교 때의 
입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만
끽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꿈꾼다.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꿈꾸지만, 간
호학과의 특성상 여러 종류의 실습, 그리고 비교과 학
습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
가 떨어진다[1][2]. 더불어 일반대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의 정도는 유의하게 낮다는 보
고가 있다[2]. 삶의 질은 삶의 전반적인 행복과 삶의 문
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
다[3]. 행복감이란 개인의 희망, 다른 집단과 사회적 비
교를 통해 얻은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
서 경험, 부정적 정서 경험을 포함한 정서적 안녕을 의
미한다[4]. 이러한 행복감은 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높
아지며[5], 또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에
서 일어나는 일들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6]. 선행연구
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학업의 성
취도가 높았고[7],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학생이 행복도
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8].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
호사가 되어 환자를 간호할 간호대학생에게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
며, 간호 대학생에게 이러한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과 심리상태 또는 경험을 마
치 내가 느끼고 타인의 정서와 생각을 파악하여 함께 
느끼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는 능력으로, 상대
방과 동일한 위치에서 상대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말한다[9]. 간호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
하고 돕는 행위인 간호를 배우는 간호대학생에게 공감
능력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요소가 
되기도 한다[10]. 또한, 공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이
해하고 자기감정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
정을 읽고 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관
계형성에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11]. 연구에 의하
면[12]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행복감과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13].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에서도 공감이 간호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고 하였다[14]. 미래에 간호사가 되어 여러 종류의 
환자들과 접촉하면서 환자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공감은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공감능력을 간호대학생에게 키워 줄 필요가 
있다.

리더십은 개인이나 집단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세
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환경이나 상
황에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개인의 자발적 동
기를 촉진시킨다[15]. 간호대학생의 경우 리더십이 높
은 학생이 대인관계와 전공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높고 
임상실습에서의 만족도와 수행능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16], 개인의 태도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셀프
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17]. 김수진[18]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리더
십이 행복감을 향상 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리더십은 간호사에게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
는데 그 이유는 리더십이 비판적 사고능력, 환자의 치
료적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직율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19]. 이처럼 리더십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되고 있
으나 그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본인이 느끼고 
있는 행복감의 정도, 그리고 그와 상관이 있는 변수들을 
알아보고 그 정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리더십이 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
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공감, 리더십, 행복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리더십, 행복감의 차
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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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간호대학생의 공감, 리더십, 행복감 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리더십, 그리고 행복감

의 관계를 파악하고,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12월

까지였고, 대상자는 울산지역 C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의 허락을 받기위해 학
과장과 면담하고 학과의 승인을 얻었다. 온라인 조사를 
위해 구글 설문지의 설명문에 연구의 목적과 설문의 내
용 및 동의서 작성법을 설명하였다. 동의를 위해 동의 
문항을 설정하여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설문
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명
시하고 설문의 결과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과 연구종료와 함께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통해 간호대학생 대표 한명에게 전달
되었고 한 번 더 설문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자율적 참
여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자들에게 공유되었다. 설문
은 자율적으로 시행한 대상자에게만 제출을 받아 수집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인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간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그리고 예측변수를 8개를 지정하였고 최소
한의 표본수는 136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42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3. 연구도구 
3.1 공감 
공감은 Davis[20]가 개발한 대인관계반응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를 박성희[21]
가 번안 하고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검사지로 총 30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30개의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773 이였다.

3.2 리더십 
본 연구에서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Kouzes & 

Posner[22]가 개발하고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향상프
로그램의 연구를 위해 곽동민[23]이 번역한 자기평가용 
Leadership Practices Inventory(LPI-self)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5가지 하위요인(과정 도전, 비젼 영감, 
구성원 활동, 방법의 모델화, 마음 격려) 각 6개의 문항
으로 총 30문항의  Likert 5점 척도(매우 아니다, 아니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져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도구의 개발 당신 신뢰도 Cronbach’s α=.95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21 이였다. 

3.3 행복감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를 Hill & 
Arygle[24]가 수정한 것을 대학생의 행복감 연구를 위해 
김여흠[25]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의 
Likert 5점 척도(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1, 5, 6, 10, 13, 
14, 19, 23, 24, 27, 28, 29)은 역문항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여흠
[2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30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0 이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감, 리더십, 

행복감의 특성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
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리더십, 행복감
의 차이는 t-test와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
다. 공감, 리더십,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행복감의 영향요인은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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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4명(16.9%)이었고, 여학

생이 118명(83.1%)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47±5.04세였고 21-22세가 가장 높은 비율(38.7%)
을 차지하였다. 자신의 성격적 성향은 내성적이라고 말
한 학생이 85명(59.9%)으로 외향적이라고 말한 학생 
57명(40.1%) 보다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98명(69.0%)
으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건
강한 편이라고 말한 학생이 82명(57.7%)으로 가장 많
았고 보통이 45명(31.7%), 그리고 불건강한 편이라고 
말한 학생은 15명(10.6%)이다. 동아리 활동은 등록조
차 하지 않는 학생이 73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리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75명(40.1%), 등록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생은 
12명(8.5%)에 불과하였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좋다
고 말한 학생이 87명(61.3%)이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숫자는 48명(33.8%)이었다. 반면 교수와의 관
계는 보통이라고 말한 학생이 85명(59.9%)으로 가장 
많았고 좋다고 응답한 학생도 51명(35.9%)이었다. 부
모님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 123명(86.6%)으로 대다수
를 차지하였다. 경제 상태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 90명
(63.4%)로 가장 많았고 풍족한 편이라고 말한 학생이 
27명(19.0%),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5명
(17.6%)이었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Empathy, Leadership, and Happ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2)
　 　 Empathy　 Leadership Happiness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Scheffe 　 Scheffe 　 Scheffe

Gender Male 24(16.9) 3.35±0.39 0.79
(0.373)

3.63±0.63 0.19
(0.663)

3.37±0.60 0.002
(0.965)Female 118(83.1) 3.42±0.34 3.57±0.61 3.38±0.52

Age
under 20 28(19.7) 3.41±0.34

0.07
(0.929)

3.54±0.51
0.66
(0.517)

3.39±0.51
0.31
(0.726)21-30 107(75.4) 3.41±0.36 3.57±0.63 3.37±0.54

Over 31 7(4.9) 3.36±0.26 3.83±0.67 3.35±0.51

personality introverted 85(59.9) 3.35±0.33 5.31
(0.023)

3.37±0.55 28.79
(<0.001)

3.18±0.43 38.91
(<0.001)extroverted 57(40.1) 3.49±0.37 3.89±0.55 3.68±0.52

Religion

None 98(69.0) 3.40±0.36
0.20
(0.89)

3.51±0.62
1.48
(0.222)

3.31±0.50
1.89
(0.133)

Christian 21(14.8) 3.41±0.29 3.66±0.62 3.48±0.61
Buddhism 16(11.3) 3.47±0.32 3.77±0.52 3.59±0.57
Catholic 7(4.9) 3.37±0.56 3.83±0.65 3.56±0.51

Health status
unhealthya 15(10.6) 3.33±0.26

3.79
(0.025)

3.36±0.53
4.10
(0.018)

2.89±0.39 18.45
(<0.001)
a,b<c

middleb 45(31.7) 3.31±0.37 3.42±0.51 3.18±0.46

healthyc 82(57.7) 3.48±0.35 3.37±0.65 3.57±0.49

Circle Activity

not enrolled 73(51.4) 3.36±0.36

1.91
(0.152)

3.49±0.57

1.36
(0.259)

3.31±0.52

1.19
(0.304)

enrolled but 
not involved 57(40.1) 3.48±0.34 3.66±0.66 3.45±0.53

enrolled and  
involved 12(8.5) 3.38±0.38 3.68±0.60 3.43±0.56

Relationship 
with friends

bada 7(4.9) 3.24±0.60
6.30
(0.002)

2.28±1.06 10.21
(<0.001)
a<b,c

3.08±0.69 9.18
(<0.001)
a<c

middleb 48(33.8) 3.28±0.33 3.41±0.49 3.16±0.45
goodc 87(61.3) 3.49±0.32 3.72±0.57 3.52±0.51

Relationship 
with professors

bada 6(4.2) 3.11±0.59 5.19
(0.007)
a<c

3.33±1.19 11.18
(<0.001)
a<c

3.21±0.57
8.55
(<0.001)middleb 85(59.9) 3.37±0.33 3.41±0.52 3.25±0.47

goodc 51(35.9) 3.51±0.33 3.88±0.56 3.61±0.55

Relationship 
with parents

bad 2(1.4) 3.48±0.11
2.71
(0.069)

4.0±0.188
4.22
(0.017)

3.48±0.14
4.12
(0.018)middle 17(12.0) 3.22±0.34 3.2±0.40 3.04±0.41

good 123(86.6) 3.43±0.35 3.62±0.62 3.42±0.53

Economic status
poora 25(17.6) 3.59±0.38 5.03

(0.008)
b<a

3.99±0.61 7.75
(0.001)
b,c<a

3.79±0.39 10.41
(<0.001)
b,c<a

middleb 90(63.4) 3.34±0.35 3.47±0.58 3.30±0.49
richc 27(19.0) 3.41±0.35 3.54±0.61 3.27±0.5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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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공감, 리더십, 행복감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공감의 정도는 5점 만점에 3.41±0.35

점이었고, 리더십의 경우 5점 만점에 3.58±0.61점으
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정도는 5점 만점에 3.38±0.53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리더십, 행복감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공감, 리더십, 행복감은 성향에 따라 공

감, 리더십, 행복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t=5.311, p=.023; t=28.797, p<.001; t=39.918, 
p<.001). 본인의 건강상태 역시 공감, 리더십, 행복감에
서 차이가 있음(F=3.792, p=.0.025; F=4.108, 
p=.0.018; F=18.456, p<.001)을 확인하였다. 친구와의 
관계(F=6.306, p=.002; F=10.213, p<.001; F=9.187, 
p<.001), 교수와의 관계(F=5.192, p=.007; F=11.185, 
p<.001; F=8.550, p<.001)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
러나 공감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F=2.719, p=0.069)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리더십과 행복감은 부모와의 관
계(F=4.223, p=0.017; F=4.128, p=0.018)에 따라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상태 역시 공감, 리더십,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F=5.033, p=.0008; F=7.754, 
p=.001; F=10.413, p<0.001)가 있었다[Table 1].

4. 대상자의 공감, 리더십, 행복감의 관계 
대상자의 행복감은 공감(r=.429, p<.001)과 리더십

(r=.635 p<.001)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
었다[Table 3].

5.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고 변수입력 방법은 입력방법(Enter method)
을 사용하였다. 회귀모형은 행복감에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공감과 리더십, 그리고 일반적 사항에서 행복
감과 유의했던 성향, 건강상태, 교우, 교수, 부모와의 관
계, 그리고 경제적 상태를 포함하여 구축하였다. 성향, 
건강상태, 교우, 교수,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경제적 상
태는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
귀분석의 가정에서 Darbin-Watson통계량은 1.581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0.679∼0.891이였으며, 분산
팽차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 값은 
1.122∼1.474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은 
성향과 자신의 건강상태, 공감과 리더십에 의하여 
58.1%로 설명되었으며(F=40.088, p<.001) 회귀분석 결
과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향(β
=-0.284, p<.001), 자신의 건강상태(β=-0.375, p<.001, 
β=-0.178, p<.001), 공감(β=0.351, p<.001)과 리더십
(β=0.133, p=.039)임을 확인하였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리더십, 행복
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감과 리더십이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간호대
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초자료로 삼고자 진행되었다. 

Table 2. Level of Empathy, Leadership, and Happiness  
                                         (n=142)

Variables M±SD Ranges

Empathy 3.41±0.35 1-5

Leadership 3.58±0.61 1-5

Happiness 3.38±0.53 1-5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142)

　 Empathy Leadership Happiness
　 r(p) r(p) r(p)

Empathy
　 1 　

　
　
　

Leadership
　

.424** 1
　

　
　<.001

Happiness
　

.429** .635** 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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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은 개인의 
성향, 교우관계, 교수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리더십, 행복감
은 개인의 성향, 개인의 건강상태, 교우관계, 교수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은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행복감의 차이는 친구관계, 가족관계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한 권영숙[26]의 연구와 교
우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여준 김은영[27]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
나 관계의 정도에 따라 변수의 정도가 일정하게 높아지
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러나 여전히 관계가 좋을 경우 행복감의 정도가 가장 
높았음을 미루어 보아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
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한다. 예를 들어, 교우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학
생회 활동, MT와 동아리 활동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수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열린 상담
의 기회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기회를 제
공하고 만남의 기회를 증가시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진[18], 조유림과 박순아[28]의 연
구에서 성격이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성격의 경우 외향적인 학
생들이 내성적인 학생들보다 행복감의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활발한 성격을 갖은 학생들이 행복감이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의 성향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나, 다양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와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건강상태에 따라 행복감의 정도가 높아
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김영숙과 한
미영[29], 조유림과 박순아[28]의 연구에서 건강상태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 본 결과를 지지
한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또한 자신의 건강관리 
행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학교 내의 건강증진센터의 사용
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운동장의 개방과 같은 시설의 
사용으로 건강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등
을 제고하여야한다. 또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학교 또는 학과의 알림
장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
서 경제수준은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그 
정도에 따라 변수가 일정하게 오르지 않는 양상을 보였
다. 오은진, 조경진, 정윤경[8]의 연구에서는 행복감은 
경제 상태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상
자의 지역이나 주변상황이 다름으로 인하여 올 수 있는 
결과로 추후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과 리더십은 행복
감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는 개인의 성향과, 건강상태, 공감과 리더십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8.1%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13] 공감은 행복감에 순상관 관계를 보였고, 행복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4] 공감이 간호
사의 행복감에 상관이 있으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
의 감정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Happiness                                                         (n=142)
Variables B SE β t p R2 Adj R2 F(p)

(Constant) 1.901 .376 　 5.059 .000

　
0.596

　
0.581

　
40.088
(<.001)

personality
(introverted) -.308 .068 -.284 -4.547 .000

Health status
(unhealthy) -.563 .106 -.325 -5.294 .000

Health status
(middle) -.204 .070 -.178 -2.899 .004

Empathy .304 .062 .351 4.899 .000

Leadership .199 .095 .133 2.086 .039

Reference Group: personality*extroverted, Health status*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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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만나고 환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간호대학생에게 필수불가결한 요
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을 높이는 것은 간호대학
생의 행복감을 높여주며, 더 나아가 미래에 간호사로서
의 높은 행복감 가질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간호대학생에게 공감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안
을 고려볼 필요가 있으며, 공감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
그램의 개발과 비교과를 통한 공감활동을 적용할 필요
가 있다. 

리더십은 본인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개인
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해주는 과정이고,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18] 간
호대학생의 리더십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
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같다. 유아교육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30]에서 역시 대학생들의 리더십
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리더십이 높은 사람일
수록 삶의 전반에 걸친 행복감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해 리더십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리더십을 향상시키
기 위한 그룹 봉사활동, 스터디 활동, 그룹 활동을 포함
한 교육 등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더불
어 학교나 학과 차원의 리더십 소그룹 활동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과 리더십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하겠다.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은 
공감과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을 증진시키고 리더십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며 공감과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으로는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간호대학 내 실정에 맞는 여
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일개 학교 간
호대학생만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박공주, 배영순, 손경희,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
8권, 제6호, pp.65-73, 2017.

[2] 박보영, 심옥수,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삶의 질 
영향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11호, 
pp.811-830, 2016.

[3] 백승영,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의 행복
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제8권, 제
4호, pp.869-886, 2017.

[4] F. M. Andrews and S. B. Withey,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1976.

[5] 이혜승, 김은영, “보건계열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분석,” 예술 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1호, pp.319-382, 2018.

[6] 김정윤, 박현숙,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관련 요인,” 한
국자료분석학회, 제17권, 제1호, pp.545-559, 2015.

[7] 한수정, 김혜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
력성,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giver, Taker, Matcher
를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4호, 
pp.461-467, 2018.

[8] 오은진, 조경진, 정윤경,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인문사회 
21, 제11권, 제6호, pp.2583-2596, 2020.

[9] D. Rogers and C. Hudson, “The role of emotion 
control and emotional rumination in stress 
management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Vol.2, No.3, pp.119-132, 1995.



간호대학생의 공감과 리더십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629

[10] 정혜선, 이기령,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pp.6044-6052, 2015. 

[11] 유장학, 천의영, 김해진,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기조
절력, 스마트폰 의존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pp.82-90, 2020. 

[12] 김은주, 정은정,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콘텐
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2호, pp.593-601, 2018.

[13] 이용주, 오갑진,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멀
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12호, pp.1213-1222, 2019.

[14] 선영미, 정경희, “간호사의 공감역량이 대인관계능력, 직
무만족도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9호, pp.489-500, 2019.

[15] R. K. Greenleaf, Servant leadership, New York 
Paulist Press, 1997.

[16] 박현숙, 한지영, “간호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
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 한국데이
터정보과학회, 제26권, 제3호, pp.695-706, 2015.

[17] 이진숙, 권려원, 이연규, 홍경주,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 및 셀프리더십이 주관적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 사회융합연구, 제4권, 제4호, 
pp.63-74, 2020.

[18] 김수진,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간
호전문직 자아개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
호학회지, 제25권, 제1호, pp.1-10, 2018.

[19] 김혜경, “간호리더를 위한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감성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응용과학기술학
회지, 제36권, 제3호, pp.737-747, 2019.

[20]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10, No.85, pp.85-103, 1980.

[21] 박성희,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서울:문음사, 1997.
[22] Kouzes and Posn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eadership Practices 
Inventory,” Journal Indexing & Metrics, Vol.48, 
No.2, pp.483-496, 1998.

[23] 곽동민,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24] P. Hills and M. Argyle,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3, pp.1073-1082, 2002.

[25] 김여흠,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불안, 
공감, 사회적 기술, 분노표현양식, 대인관계만족에 대한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26] 권영숙,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에
서 감사성향의 조절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
권, 제2호, pp.105-112, 2019.

[27] 김은영,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디지털
융복합연구, 제15권, 제9호, pp.385-395, 2017.

[28] 조유림, 박순아, “간호대학생의 가치관의 명확성과 행
복간의 관계,” 인문사회21, 제9권, 제4호, pp.209-220, 
2018.

[29] 김영숙, 한미영, “간호대학생의 행복지수 영향요인,” 
간호행정학회지, 제21권, 제5호, pp.501-510, 2015.

[30] 고영미, 유영의, 권혜진, “예비유아교사의 셀프리더
십, 기본심리욕구, 내적통제 소재,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제37권, 제
1호, pp.29-50, 2017.

저 자 소 개

조 영 미(Young-Mi Cho)                  정회원
▪2014년 12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간호학 석사)
▪2019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2021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간호교육, 노인간호, 전공만족


